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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쿠어스필드에서도 던졌다”

아메리칸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새로운 시즌

을 시작하는 류현진(32)이 투수에게 불리한‘아메리

칸리그 동부’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31일‘OSEN’에 따르면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7년간 LA 다저스에서만 뛰었던 류현진은 

지난 27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000만 달러

에 공식 입단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오랫

동안 활약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를 떠나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지구인 아메리칸리그 동부지

구로 향한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투수에게 썩 나쁘지 않은 

디비전이었다.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쿠어스

필드(콜로라도 홈구장)가 있긴 했지만 류현진이 뛰었

던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은 투수 친화 구

장이었다.

반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는 투수에게 상당히 

가혹한 지구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탬파

베이 레이스 등 강팀들이 포진해 있고 구장들도 대체

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많다. 

류현진이 홈구장으로 쓰게 될 토론토의 로저스 센

터부터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다. 2루타를 양산하

는 펜웨이파크(보스턴 홈구장)와 짧은 우측 펜스 덕

분에 좌타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양키스타디움(양키

스 홈구장), 홈런이 많이 나오는 오리올 파크 앳 캠

든야즈(볼티모어 홈구장)도 투수에게 쉽지 않은 구

장이다. 

여기에 지명타자가 없던 내셔널리그에서 지명타자 

제도가 있는 아메리칸리그로 이동한 것도 류현진에

게는 부담스러운 변화다.

하지만 지난 30일 류현진은 한국 입국 인터뷰에

서“콜로라도에서도 던졌는데 괜찮다. 모든 구장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 

지금 갖고 있는 구질과 구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

으면 될 것 같다. 제구가 가장 중요하다. 제구만 된다

면 장타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

비쳤다.

류현진은 지명타자에 대해서도 역시“한국에서도 

지명타자가 있었다.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민자 선수 위해 어머니 깜짝 초대한 NBA 구단

미국 프로농구(NBA) 구단이 아프리카 이민자 출

신 선수를 위해 선수 어머니를 깜짝 초대해 화제

이다.

지난 31일‘YTN’에 따르면 마이애미 히트 선수로 

뛰고 있는 슈팅 가드 크리스 실바는 2012년 가봉에

서 미국으로 온 뒤 7년 동안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한 차례 밖에 만나지 못했다. 실바의 사정을 알고 있

는 마이애미 구단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선물

을 준비했다. 어머니를 6,300마일(10,138km) 떨어진 

미국 마이애미로 깜짝 초대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치는“휴일은 사랑하는 사

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며“모두

들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어“하지만 나는 실바가 신경 쓰인다.”며“언제 가족

을 마지막으로 만났냐?”고 물었다. 실바는“3년 전”

이라고 대답한 뒤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코치가“우

리가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하자 실바의 어

머니가 나타났다.

실바는 깜짝 놀라“우리 엄마잖아!”라고 말한 뒤 

어머니를 포옹하고 눈물을 쏟았다. 주변 동료들은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구단은 이번 초대가 NBA 위원 아담 실버와 국제 

농구협회 부회장 킴벌리 보허니, 그리고 NBA 아프

리카의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 오바메는 아들의 경기를 관중석에서 직접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바는 지난 29일 자신

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마이애미 히트에 감사한다.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며“이것은 크리스마스의 기

적”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항공여행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공항에 데려다 주세요.” 는 영어로 “Take me to the 

airport.” 라고 표현한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해야 하는 청유형 또는 

명령형 문장 10개이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

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공항에 데려다 주세요. 

Take me to the airport.

 

2. 이 테이블을 구석으로 옮겨주세요. 

Move this table to the corner.

 

3. 주소를 알려주세요. 

Give me your address.

 

4. 점심식사합시다. 

Let’s have lunch.

 

5. 이 줄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Cut this line in half.

 

6. 물 좀 갖다 드릴게요. 

Let me get you some water.

7. 얼굴을 씻으세요. 

Wash your face.

 

8. 문을 닫으세요. (창문) 

Close the door. (window)

 

9. 문을 여세요. 

Open the door.

 

10. 가서 비디오 빌려 오세요. 

Go rent a movie.


